
나라현・중국과 관련이 깊은 곳 소개 

제 3탄 정창원・나라국립박물관 

 

올해는 나라현과 중국 산시성(섬서성)이 2011 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나라현 내에 있는 중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 특히 산시성과 연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제 3탄에서는 정창원과 나라국립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정창원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의 관청과 대사원에는 정창(正倉)이라 불리는 창고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세월이 경과 

함에 따라 사라져 현존하는 동대사 절의 정창이 정창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창원 보물이란, 쇼무 천황의 아내인 고묘 황후가 쇼무 천황의 유애품을 비롯한 물품들을 동대사 절의 본존 

노사나불(대불)에 바치고 정창에 수장된 약 9,000여 건에 달하는 보물을 가리킵니다. 

정창원 보물은 일본 국내의 보물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륙에서 온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크 

로드를 통해 당나라의 수도 장안(현재 산시성 시안시)에서 서쪽의 페르시아, 인도 등의 보물도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 64회 정창원전’에 전시된 유리잔은 장안을 통해 들어온 페르시아의 보물입니다.   

 

나라국립박물관 

정창원전은 정창원 보물 중에서 수십 건 정도를 1 년에 한 번, 나라국립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하는 전람회입 

니다. 1946 년부터 시작된 정창원전은 매년 약 13 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2019 년에는 누계 관람객 

수가 천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정창원전은 나라국립박물관의 상징적인 전람회이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명도가 높습니다. 

1895 년에 개관한 나라국립박물관은 동대사 절, 가스가타이샤 신사 등에 둘러싸인 

나라 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창원전 이외에도 다양한 전람회, 갤러리 및 공개 

강좌, 해설 자원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장품 중에는 중국에서 전해진 삼존불감 

등도 있습니다.  

저는 나라국립박물관에서 해설 자원봉사자로서 2019 년 10 월에 ‘제 70 회 정창원전’ 

해설을 담당하여 당나라 시대에 전해진 신발을 포함한 56 건의 정창원 보물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일본어로 정창원전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 

지만, 중국 출신인 저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장안과 나라의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인연과 같이 앞으로도 고대부터 이어져 온 소중한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해나갔으면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모습 

  

（나라현 국제교류원 오춘란） 

출전：정창원 정창(正倉) 출전：나라국립박물관 
삼존불감 

산시성 시안시 보경사 절 전래 

출전：정창원 보물 
제 70회 정창원전 전시품  
당나라 전래 신발(繍線鞋) 


